
 

한국의 리눅스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… 

  

집단지성에 의해 개발되는 오픈소스의 효용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. 

하지만 국제 개발자 커뮤니티에 국내 개발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내에서는 사용자 

중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리눅스 개발

서적이 부족함을 느끼던 차에 이 책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.  실무 

1500여가지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어 리눅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

템관리자뿐아니라 일반 개발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. 이책을 집필하기 

위한 저자의 노고가 행과 행사이를 가득채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.  이 책이 완

벽한 실무서적으로서 리눅스를 하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아 국제적인 

리눅스 개발자가 한국에서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.  

 

한국리눅스파운데이션 대표 조광제 

 

 

이 책을 읽고 내가 놀란 세가지 이유 

  

이 책의 가제본을 읽고 나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해야 했다. 내가 이 책을 읽고나서 

느낀 점은 한마디로 고수가 되기 위한 비법서라는 것이었다. 나 또한 오랜 시간을 

리눅스와 함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책이 국내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리

눅스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라 생각한다. 이 책에는 리눅스 서버를 관리

하기 위한 실무적인 모든 기술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. 이 책의 가제본을 읽

고서 세번을 놀라고 말았다. 첫번째는 리눅스 서버관리의 모든 실무적인 기술들이 

빠짐없이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이고, 두번째는 꼭 필요한 기술들을 100% 실무적인 

내용들로 구성하였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이 책이 리눅스 서버관리 기술을 많은 이

들에게 확산하고 전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. 나는 이 책

을 집필한 그를 만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. 그의 눈동자에는 아직도 순수함이 

남아있었고 리눅스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나를 숙연케하고 있었다. 나는 이 책을 

리눅스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한다. 그 이유가 앞에서 말한 세가지 

이유뿐만은 아니다. 이 책을 집필한 저자의 진솔함과 순수한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

그가 집필한 이 책 또한 그의 눈동자를 그대로 닮았기 때문이다.  

  

한국리눅스유저그룹(LUG) 회장 김태용 

  



 

학생들의 실무경험을 위해 더없이 좋은 책 

  

가제본을 받고서 바쁜시간 쪼개어 힘겹게 이 책의 내용을 보았다. 이 책을 먼저 보

게 되었고 나는 이 책이 평범한 리눅스 서적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. 리눅스 기술서

적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실무서적임을 알았기 때문이다. 학교에서 학생을 

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책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. 이 책

의 제목에는 실무기술 300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목을 보고 일러두기를 본 후 나

는 1,500여개의 실무기술방법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

없었다. 이 책이 그의 통산 11번째 리눅스책이라는 것을 들었다. 진화하고 있다는 

느낌이 딱 어울린다. 그렇다. 그의 책은 진화하고 있음에 틀림없다. 이 책에는 그동

안 그가 쌓아온 많은 노하우들이 실무적인 내용들로 녹아있는 듯하다. 내가 이 책

의 가제본을 먼저 본 후에 추천사를 쓰겠노라고 흔쾌히 승낙한 것은 이 책의 내용

과 분량 때문만은 아니다. 리눅스 서버를 관리하는 수많은 관리자들에게 그 어떤 

리눅스 서적보다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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